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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이었고, 간호대학생 240명을 편의 추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통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cients,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유방자가검진 

여부와 식행동이었고, 설명력은 14.2%이었다(F=19.53, ρ<.001).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의 지속적인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간호대학생 스스로 올바른 식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식생활을 평가하고,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방자가검진 수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breast 

self-examination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12 to April 26, 2021. Data was gathered from 240 nursing students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25.0 program. As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breast self-examination perfomance were found to be breast self-examination and 

dietary habits with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being 14.2%(F=19.53, ρ<.001). Based on 

this study, further study may be needed to evaluate the dietary habits of nursing students so that 

they can practice proper eating behavior. In addition, to maximize the educational effect, there may 

need to be a development of programs aimed to prevent breast cancer among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Health beliefs, Life style, Dietary behavior, Breast self examination 

(BS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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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유

방암 20.5%, 갑성선암 19.1%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

로 1위를 유지하였던 갑상선암이 2위로 하락하고 유방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유방암 발생률은 젊은 

연령이 호발하고 있는데 주로 호발연령이 40대로 

37.1%를 차지하고, 20-30대는 약 15%로 서구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1]. 유방암 발병 연령은 50

세를 기점으로 50세 이전에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점점 낮아져 

최근 35세 미만의 여성에서의 유방암 발생률은 서양보

다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

우 유방의 밀도가 조밀한 편이어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

으며, 35세 미만의 유방암은 그 이상 연령의 폐경 전 

유방암에 비해 세포주기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높아 

나쁜 임상적 예후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고되었다[2]. 2018년 암등록 통계에 의하면, 유방암의 

연령군별 암발생 순위는 35-64세군에서 1위, 15-34세

군에서 2위로 나타났으며,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1993년-1995년 79.3%에서 2014년-2018년 93.3%를 

보였다[1]. 간호대학생은 35세 미만의 여성들로 다수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남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남성 유방암 발생율도 1%에 도달하나 무관심 등의 이

유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어[3], 남학생을 포함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여 발생

률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방암의 위험인자에 

노출을 줄이는 1차 예방과 조기 검진을 통해 조기 치료

를 받게 하는 2차 예방이 중요하다. 유방암의 위험요인

으로는 가족력, 빠른 초경, 늦은 출산, 폐경지연, 방사선

노출, 호르몬 보충요법, 비만, 고밀도 유방 등이 있다. 

예방 수칙으로는 금연, 금주, 운동, 균형 잡힌 식사와 

짜고 탄 음식 먹지 않기, B형간염 예방접종, 비만관리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4]. 대

학생 시기는 독립성이 증가하며 생활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여러 모임에 참여가 많아 

음주의 기회가 증가하며 불규칙한 식사등으로 식습관

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5]. 특히 간호대학생은 간호

학의 포괄적이론 및 핵심술기에 대한 학업 부담감과 교

육과정 특성상 재학 중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수행하

는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부적절한 건강습관

과 식습관을 유발하기도 한다(6).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는 것은 암 예방에 필수

적이며, 건강과 관련된 지식은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신념을 변화 시키고 건강 행위의 이행 정도를 높이기에

[7]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군에 속하는 대학생의 경우 

라이프스타일을 확인하여 향후 암 예방 라이프스타일

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

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식행동과 관련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영양지식[8,9].이나 건강관련 요인[10], 

식생활 태도[9,10], 건강관심도에[9]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실제 식생활 및 유방자가검진 수행과 관

련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

Brown 등[5]에서는 유방암 검진 권고안으로   2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자가검진을 시행하고, 35세 이

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자가검진뿐 아니라 2년 간격으

로 전문가에 의한 유방검진을, 40세-69세의 여성은 2

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을 하도록 제시했다. 이 중 유방

자가검진은 매년 시행하는 유방촬영술이나 임상진찰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와 상응한다는 점에서 유방암 조기

발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11]. 미국에

서는 유방촬영술 및 임상진찰과 유방자가검진을 포함

해서 모두 20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12], 실제 

유방암 환자의 70%이상이 유방의 이상을 자가검진에 

의해 발견하고 있다[4]. 유방암 조기발견에 있어 매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유방자가검진의 높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유방자가검진을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여성은 

많지 않으며 젊은 여성의 경우는 현저하게 낮다. 그 이

유로는 유방자가검진방법을 모르거나 자가검진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또는 귀찮아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

었고,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13]. 그러나 유방자가검진 실천하지 않은 대상

자의 실천의도를 파악한 결과,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교

육경험보다는 유익성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

어[14], 젊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방자가검진의 

유익성을 강조한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대상자는 여중, 여고생, 여대생, 30 

4̴0대, 중년의 여성 등으로만 이루어졌고, 여성들의 유

방자가검진 수행률은 16.7%에 그치고 있다[15]. 구성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 283

원 중 다수가 여성인 간호대학생이 유방암자가검진 등

의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졸업 후 미래의 간호사

로서 대상자에게 건강사정 및 교육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유방암 조기발견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신념, 라

이프스타일, 식행동의 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변수들이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유방암 예측과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

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유방자

가검진 수행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파악하는 것으

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방자가검진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방자가검진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방자가검진관련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건강신념 및 라이프

스타일, 식행동, 유방자가검진 수행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통계적으로 파악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G광역시와 J도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연구에 참여할 것

을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Power 3.1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수를 확인한 결과 199명으로 

계산되었다. 이를 근거로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4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한

15명을 제외하고 225명을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건강신념 36문항, 라이프스타일 9문항, 식행동 

12문항, 유방자가검진 수행 16문항, 일반적 특성 12문항

으로 총 8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건강신념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건강신념 정도는 Champion[16]

이 개발하고, 정숙명[1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도구는 6개의 하위영역, 총 36문항으로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민감성 5문항, 심각성 7문항,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유

익성 4문항, 장애성 6문항, 확신성 11문항, 건강동기 3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최저 36점 최고 180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민감성 .92, 심각성 

.85, 유익성 .79, 장애성 .74, 확신성 .91, 건강동기 .7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민감성 .94, 심각성 .87, 유익성 

.88, 장애성 .83, 확신성 .85, 건강동기 .70이었다.

2.3.2 라이프스타일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하는 암 예방수칙을 반영하여 

노정옥, 최수연[18]이 개발한 도구로 금연, 청결, 스트

레스관리, 건강생활, 비만관리, 운동에 관련된 9개 항목

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최저 9점에서 최고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암예방 관련 라이프스타일

을 잘 실천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0이었다.

2.3.3 식행동

국립암센터에서 제시하는 암 예방수칙을 반영하여 

노정옥, 최수연[18]이 개발한 도구로 편식, 과식, 짠 음

식, 훈제음식 등에 관련된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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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1점으로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암예방 관련 식행동을 잘 실천함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4 유방자가검진 수행

유방자가검진 수행 정도는 Wood(1994)가 개발한 

Breast Self Examination Proficiency  Rating 

Instrument (BSEPRI)를 박은하[19]가 번안하여 사

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시진 7문항, 촉진 9문

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수행’ 1

점, ‘수행하지 않는다’ 0점으로 최고 16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

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자료 

수집 전 N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1041478-20

21-HR-001)를 받았고, 도구개발자들에게 승인요청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논문과 도구 사용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G광역시와 J도에 

거주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이용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240부 배부하였

으며, 이 중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15부를 제외하고

22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특성과 유방건강 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건강신념, 라이프

스타일, 식행동 및 유방자가검진 수행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방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수행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

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건강신념, 라이프

스타일, 식행동 및 유방자가검진 수행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고,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48명(21.3%), 여자 177명

(78.7%),연령은 평균 21.33±1.51세였다. 학년은 1학년

16명(7.1%), 2학년 19명(8.4%), 3학년 131명(58.2%), 

4학년 59명(26.2%)이었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224명

(99.6%), 종교유무는 아니오 163명(72.4%)이었다. 유

방질환, 유방암 진단경험은 예 3명(1.3%), 가족 중 유방

암 진단여부는 예 20명(8.9%)이었다. 지난 1년간 유방

자가검진 경험은 예 34명(15.1%), 주위에 유방자가검

진 권하는 사람 유무는 예 36명(16.0%)이었으며, 권하

는 사람은 가족 16명(7.1%)이었다. 유방자가검진 방법 

교육 경험은 예 145명(64.4%), 의사에게 유방암 검진 

받은 경험은 예 4명(1.8%)이었고, 유방촬영이나 유방초

음파검사 경험은 예 9명(4.0%)이었다.

3.2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방자가검진 

수행정도

연구대상자의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

방자가검진 수행정도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

자의 건강신념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2.92±.43

점이었다. 건강신념의 하위항목들의 정도는 민감성 1.9

7±.89점, 심각성 2.01±.89점, 유익성 3.62±.91점, 

장애성 2.34±.87, 확신성 3.73±.76점, 건강동기 3.74

±.60점이었다. 라이프스타일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78±.55점 이었다. 식행동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03±.76점 이었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정도는 16점

만점에 6.40±6.56점 이었다. 하위항목들의 점수는

시진은 7점 만점에 2.96±2.92점, 촉진은 9점 만점에 

3.42±3.87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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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BSE related Characteristics

  (N=225)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M±SD Range

Gender
Male 48 21.3

Female 177 78.7

Age(years)
19-21 143 63.6 21.33±1.51 19-32

≥22 82 36.4

Grade

Freshman 16 7.1

Sophomore 19 8.5

Junior 131 58.2

Senior 59 26.2

Marriage
Unmarried 224 99.6

Married 1 0.4

Religion
No 163 72.4

Yes 62 27.6

Diagnosis history
No 222 98.7

Yes 3 1.3

Family history
No 205 91.1

Yes 20 8.9

BSE experience
No 191 84.9

Yes 34 15.1

BSE recommand

No 189 84.0

Yes-Family 16 7.1

Yes-Friend 3 1.3

Yes-Professor 17 7.6

BSE education 

experience

No 80 35.6

Yes 145 64.4

Dr examination
No 221 98.2

Yes 4 1.8

X-ray, Sonography
No 216 96.0

Yes 9 4.0

225 100.0

* BSE : Breast self-examination       

Table 2. Health Beliefs, Life style, Dietary behavior and BSE Performance Degree          

(N=225)

Variables Range Min Max M±SD

Health beliefs 36-180 50 154 2.92±.43

Sensitivity 5-25 5 25 1.97±.89

Severity 7-35 7 35 2.01±.89

Benefit 4-20 4 20 3.62±.91

Obstacle 6-30 6 28 2.34±.87

Assurance 11-55 11 55 3.73±.76

Health motivation 3-15 3 15 3.74±.60

Life style 9-45 19 45 3.78±.55

Dietary behavior 12-60 16 60 3.03±.76

BSE performance 0-16 0 16 6.40±6.56

Inspection 0-7 0 7 2.96±2.92

Palpation 0-9 0 9 3.42±3.87

* BSE : Breast self-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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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health beliefs, life style, dietary behavior, and breast self-examin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225)

Characteristic Categories   n
Health beliefs Life style Dietary behavior BSE performance 

Mean±SD t or F ρ Mean±SD t or F ρ Mean±SD t or F ρ Mean±SD t or F ρ

Gender
Male 48 2.84±.62 -1.10 .278 3.88±.55 1.30 .196 3.22±.71 2.04 .043 5.44±6.16 -.72 .470

Female 177 2.95±.36 3.76±.55 2.97±.76 6.16±6.17

Age(yr)
19-21 143 2.92±.42 -.32 .748 3.78±.59 -.07 .942 3.04±.76 .23 .817 5.76±6.19 -.82 .416

≥22 82 2.94±.46 3.79±.48 3.01±.75 6.45±6.12

Grade

Freshmana 16 2.91±.27 .06 .982 3.86±.48 .45 .715 2.96±.94 3.64 .013 6.25±6.62 .35 .789

Sophomoreb 19 2.92±.51 3.88±.66 3.21±.86 b>d 5.84±5.84

Junioc 131 2.93±.45 3.78±.59 3.13±.76 5.70±6.24

Seniord 59 2.91±.41 3.73±.44 2.77±.59 6.68±6.05

Religion
No 163 2.94±.44 1.17 .245 3.77±.55 -.68 .496 3.02±.75 -.28 .778 5.67±6.14 -1.35 .180

Yes 62 2.87±.40 3.82±.57 3.05±.78 6.90±6.19

Diagnosis 

history

No 222 2.92±.43 -1.59 .113 3.78±.55 -1.04 .301 3.02±.75 -.96 .336 5.95±6.13 -1.13 .260

Yes 3 3.31±.65 4.11±.80 3.44±1.37 10.00±8.66

Family history
No 205 2.90±.42 -2.97 .003 3.77±.54 -.94 .347 3.01±.73 -.81 .429 5.83±6.06 -1.40 .162

Yes 20 3.19±.44 3.89±.64 3.19±.98 7.85±7.04

BSE experience
No 191 2.91±.45 -1.07 .290 3.78±.57 -.23 .817 3.05±.78 .98 .327 5.13±5.95 -6.14 <.001

Yes 34 2.97±.27 3.80±.40 2.91±.57 10.94±4.91

BSE 

recommand

No 189 2.90±.44 1.91 .123 3.79±.56 .17 .920 3.05±.78 .66 .578 5.66±6.07 2.21 .088

Yes-Family 16 3.12±.38 3.75±.66 2.92±.55 6.50±5.92

Yes-Friend 3 3.13±.17 3.59±.28 2.56±.61 5.00±7.81

Yes-Professor 17 3.02±.28 3.76±.43 2.93±.60 9.59±6.54

BSE education 

experience

No 80 2.91±.45 -.30 .766 3.93±.64 2.68 .008 3.25±.90 3.04 .003 5.18±6.17 -1.51 .132

Yes 145 2.93±.42 3.71±.48 2.90±.63 6.47±6.13

Dr examination
No 221 2.92±.43 -.06 .955 3.78±.55 -.89 .372 3.02±.76 -.26 .794 5.90±6.13 -1.89 .060

Yes 4 2.94±.21 4.03±.39 3.13±.32 11.75±5.85

X-ray, Sono
No 216 2.92±.43 -1.43 .155 3.77±.55 -1.34 .181 3.03±.76 .11 .914 5.97±6.15 -.44 .663

Yes 9 3.12±.26 4.02±.53 3.00±.71 6.89±6.70

ρ＜.05

* BSE : Breast self-examination

Table 4. Correlation among health beliefs, lifestyle, dietary behavior, and breast self-examination

(N=225)

Variables

Health beliefs

Life style
Dietary 

behavior

BSE 

performance Sensitivity Severity Benefit Obstacle Assurance
Health 

motivation 
Total

Health

beliefs

Sensitivity 1 1

Severity .550** 1

Benefit -.036 .124 1

Obstacle -.157* -.099 .217** 1

Assurance -.108 .049 .552** .283** 1

Health motivation .315** .391** -.110 -.120 -.026 1

total .527** .714** .541** .310** .532** .470** 1

Life style -.084 -.013 .116 .599** .256** -.041 .238*** 1

Dietary behavior -.031 .003 .039 .520** .186** .063 .224** .659*** 1

BSE performance .072 .070 .046 .109 .008 .067 .117 .151* .165* 1

*ρ＜.05, **ρ＜.01, ***ρ＜.001

* BSE : Breast self-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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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차이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건강신념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가족 중 유방암 

진단여부(t=-2.97, ρ=.003)였다. 

라이프스타일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유방자가검진

방법 교육경험(t=2.68, ρ=.008)이었다. 

식행동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별(t=2.04, p=.043), 

학년(F=3.64, ρ=.013), 유방자가검진방법 교육경험

(t=3.04, ρ=.003) 이었다. 성별은 남자일수록 식행동이 

높았으며, 학년은 2학년이 4학년 보다 식행동이 높았다. 

유방자가검진방법교육경험은 없을수록 식행동이 높았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지난 1년

간 유방자가검진 경험이었다.

3.4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방자가검진 

수행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방

자가검진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은 라이프스타일(r=.151, 

ρ=.023), 식행동(r=.165, ρ=.013)과는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고, 건강신념(r=.117, ρ=.080)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5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 특성 중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유방검진여부(아니오 기준)와 유방

자가검진 수행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라이프스타일, 식

행동 등 총 3개를 투입하였다.

분석 전 오차항들 간의 자기상관이 있는지 Durbin-

Watson 통계량을 통해 알아본 결과 1.801로 2근방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들 간의 자기상관은 없었다.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는지 표준

화잔차를 구한 결과 모두 ±3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오

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투입된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분산팽창계수(Vari

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구한 결과 1.004로

나타나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분석결과 

변인들의 설명력은 14.2%였고,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검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9.53, 

ρ<.001). 회귀분석 결과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방유방자가검진 여부(β=.35, 

ρ<.001)와 식행동(β=.19, ρ=.003) 이었다. 즉, 유방

자가검진을 한 경험이 있을수록, 식행동이 높을수록 유방

자가검진 수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breast 

self-examinination performance

(N=225) 

Variables B SE β t ρ R2 Adj-R2 VIF

(constant) -5.55 2.06 -2.70 .008 　

BSE

(1=Yes, 

0=No)

6.02 1.06 .35*** 5.66 <.001 .115 .111 1.004

Dietary 

behavior
1.53 .51 .19** 3.03 .003 .150 .142 1.004

F=19.53, ρ<.001

**ρ＜.01, ***ρ＜.001

* BSE : Breast self-examination

Dummy : BSE(1=Yes, 0=No)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유방질환이나 유방암 진단을 경험한 대상자는 1.3%로

간호대학생으로 연구한 양영희[20]의 7.9%와 30-40대

를 대상으로 한 김미영 등[15]의 29.9%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가족 중 유방암 진단 여부에서는 대상자의 8.

9%가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대생을 대상

으로 한 김영숙[21]의 10.6%, 임승주 등[14]의 15.8%

보다는 낮았다. 최선미[22]는 유방자가검진 실천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로 유방질환 유무, 유방암의 가족력, 

유방암 환자를 만난 경험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

과는 간호대학생의 어린 연령에 따른 낮은 건강 관심도, 

스스로 건강하다는 생각, 대학생 시기의 낮은 암 사망

률이나 이환률로 인한 부족한 관심 때문으로 사유된다

[7].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유방자가검진에 관심을 가지

고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대

상자의 1년간 유방자가검진을 수행한 것은 15.1%로 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288

타났으며, 김미영 등[15]의 연구에서 12.2%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유방자가검진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유방암 예방방법임에도 그 실천 정도

가 여전히 낮으며[15], 간호대학에서 이들의 상당수가 

교육경험은 있으나 교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행

도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일회성 수업의 지식전

달 방법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이 요구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유방자가검진법 교육과 

함께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해 실재로 수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시사한다.

유방자가검진 교육경험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의 

64.4%가 교육 경험이 있었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임승주 등[14]의 23.7%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간호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일시적인 교육만으로는 유방암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유방자가검진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실술기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유방자가검진을 권하는 사람은 교수가 7.6%, 가족이 

7.1%로 나타났는데 간호학 전공의 학생으로서 유방자

가검진을 주로 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해 교수로부터 수

업 중 권유 받았거나, 가족 중 유방암 진단 받은 비율이 

8.9%로 가족력이 있는 직계가족 즉 어머니, 자매가 유

방암에 걸렸던 사람이 1명 이상인 경우 유방암 위험이 

2배 증가하기에 위험을 알고 가족이 유방자가검진을 

권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암관련 

검진 권유가 있는 경우 향후 검진 의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23].

의사에게 유방암 검진 받은 경험은 1.8%였다. 임상

의의 유방 진찰은 유방촬영술의 단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검진 방법이다. 한국유방암학회[24]에서는 유방암 

가족력이나 유전자 변이가 동반된 고위험군 여성은 체

계적인 검진 및 방법을 제시 받을 수 있고, 전문가가 진

찰을 진행하므로 유방 진찰로 발견되는 유방의 변화와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를 의논할 수 있으며, 유방암 조

기 발견에도 도움이 되고, 유방촬영술에서 발견되지 않

는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한다.

건강신념은 유익성, 확신성, 건강동기가 높게 나왔고 

민감성은 가장 낮게 나타나 김미영 등[15]의 결과와 유

사하였고, 민감성이 높으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

다고 인식하여 유방자가검진 행위를 잘 수행하기에[15] 

유방암 발병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홍

보와 교육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라이프스타일은 5점 척도 3.78±.55점으로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양야기[7]의 연구결과 3.12점보다는 다

소 높은 수준으로 간호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을 확인

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식행동은 5점 척도 3.03±.76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

이었다. 육가공품의 섭취, 뜨거운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육류 등을 섭취하는 비율과, 소금과 인스턴트식품 섭취

도 높으며, 채소 및 콩류와 과일의 충분한 섭취, 규칙적

인 식사, 균형잡힌 식사 등은 낮은 실천률을 보여[25], 

대학생의 식이 관련 건강행동이 암 예방을 위해서는 미

흡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 스스로 현재의 식생활을 

평가하고, 단계적으로 식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올바른 

식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암 예방을 

위한 균형 잡힌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은 16점 만점에 6.40±6.56점으

로 낮은 수준이었다. 일회성이 아닌 교육과, 유방자가검

진 수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억을 상기시켜 유방자

가검진 빈도를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

검진 수행의 차이는 건강신념에서 가족 중 유방암 진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가족 중 유방암 진단경

험이 있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건강신념의 하부항목에서 유익성 3.62±.91점, 확신

성 3.73±.76점, 건강동기 3.74±.60점으로 나타났는

데 선행연구 김미영 외[15]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유

방암 발병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 모색과 함께 건강신념과 같이 대상자 특성에 따른 

유방암 예방을 위해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수행의 

라이프스타일과 식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유

방자가검진방법 교육경험이 없을수록 라이프스타일과 

식행동이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학생들

은 암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의 

암 발생 빈도가 낮아 암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암 예방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대학생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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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유로워지면서 불규칙한 식사와 술, 담배와 같은 

부정적인 건강행위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7], 대학생 시

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관심영역을 반영하고, 수

행할 수 있는 전략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은 라이프스타일(r=.151, ρ=.023), 

식행동(r=.165, ρ=.013)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건강신념(r=.117, ρ=.080)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건강을 위한 생활양식과 습관의 연구결과 자

신이 체중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식생활 관리 또

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건강신념은 유방자가

검진에 대한 유익성, 확신성, 건강동기는 높으나 민감

성, 심각성이 낮아 관심도와 수행의 필요성이 낮아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서는 유방자가검진 여부(β=.35, ρ<.001)와 식행동(β

=.19, ρ=.003) 이었고, 변인들에 의한 설명력은 14.2%

이었다(F=19.53, ρ<.001). 즉, 유방자가검진을 한 경험

이 있을수록, 식행동이 높을수록 유방자가검진 수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영향요인으로는 검진시기를 잊어버

리거나,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라 하였다

[20]. 유방자가검진은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하며 배우

기 쉬운 암 조기발견 방법으로 유방의 작은 변화를 조

기 진단을 할 수 있기에[27], 지속적으로 유방자가검진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건강관심도가 있으며[9],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행

위를 더 많이 수행 한다고 볼수 있다. 건강관심도와 식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한 식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28], 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 자율적 동기

가 식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건강관리에 대한 자

신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

을 것[6]이라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식행동이 지속적으로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

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유방자가검진 

수행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

다. 건강신념, 라이프스타일, 식행동, 유방자가검진 수

행간에 상관관계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식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 있었지만, 건강신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자가검진 수행에 미치는 영

향 요인은 유방자가검진 여부와 식행동이었다. 즉, 유방

자가검진을 한 경험이 있을수록, 식행동이 높을수록 유

방자가검진 수행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자 선정에서 편의 추

출방법을 사용하였고,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으로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방자가검진의 경험과 식행동에 관심을 기울이

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교육경험은 있

으나, 교육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행도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수행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스스로 올바른 식행동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식생활을 평가하고, 

유방암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를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의 대학으로 확대하는 반복연구

와 추후 유방자가검진 수행 및 식행동과 관련하여 프로

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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